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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임금근로자의 근로 여건과 일자리 만족
-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교 중심으로
손희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Ⅰ.  서론
○  1997년 외환위기 이후로 비정규직의 규모는 급증하였으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대우와 
남용은 사회 양극화 현상 심화라는 문제를 발생시킴.
  -  과거 ‘비정규직’이라는 용어는 기업의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고용을 활성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크게 부각되었으나, 현재는 소외되고 보호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총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 
  - 비정규직 차별로 인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 확대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임.
○  통계청이 2014년 8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
나라 비정규직은 607만 7천 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2.4%에 해당됨.
  -  한국사회의 비정규직 노동의 문제점은 저임금, 낮은 사회복지 수혜율, 고용불안, 잦은 이
직을 통한 숙련 형성 기회 박탈 등이며, 이러한 극심한 차별과 불평등 속에서 비정규직 노
동이 고착화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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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 및 비중
(단위: 천 명, %)
출처: 2014년 8월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보도자료.  
○  본고에서는 한국교육고용패널(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이하 KEEP) 11
차(2014)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20대 중후반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특성과 정규·비정규 임
금근로자의 근로여건, 업무와 전공 및 교육수준 일치정도, 현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 등을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교 중심으로 실증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함.
Ⅱ. 분석 자료 및 방법
○  KEEP 11차(2014)년도 조사 자료에서 임금근로자 2,773명을 20대 후반 청년층 임금근로
자의 분석 표본으로 선택함.
  -  KEEP는 청년층의 교육관련 정보를 충분히 생성하면서 교육과 노동시장 간의 관계를 보
다 밀도 있게 분석하고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2004년에 전국 중3  고3 코호트 
6,000명(중3 2,000명, 전문고3 2,000명, 일반고3 2,000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시
작, 매년 이들을 추적 조사하고 있는 패널 조사 자료임.
  -  분석 표본은 중3 코호트 · 고 3 코호트 중 학업을 병행하지 않고 첫 번째 일자리를 임금근
로자로 응답한 고등학교 이상의 정규과정 졸업자를 대상으로 함.
  - 최종 선택된 분석 표본은 <표 1>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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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분석 자료의 응답자 분포
 (단위: 명, %)
구 분
전체 남성 여성
표본 수 비율 표본 수 비율 표본 수 비율
전체 2,773 100 1,396 50.3 1,377 49.7
코호트
중3 코호트 1,164 100 476 40.9 688 59.1
고3 코호트 1,609 100 920 57.2 689 42.8
학력
고졸 601 100 357 59.4 244 40.6
전문대졸 1,059 100 555 52.4 504 47.6
일반대졸 1,048 100 455 43.4 593 56.6
대학원졸 65 100 29 44.6 36 55.4
정규직 여부
정규직 2,316 100 1,186 51.2 1,130 48.8
비정규직 457 100 210 46.0 247 54.0
직장분류형태
민간회사 · 개인사업체 1,893 100 1,002 52.9 891 47.1
공무원(경찰, 직업군인 포함) 162 100 91 56.2 71 43.8
공공기관 · 정부투자기업 154 100 61 39.6 93 60.4
외국기업 54 100 19 35.2 35 64.8
법인단체(사단, 재단법인) 384 100 170 44.3 214 55.7
기타 126 100 53 42.1 73 57.9
○  KEEP 자료를 통해, 20대 후반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특성과 정규직 · 비정규직 임금근로
자의 근로여건, 실제 업무와 전공과의 일치정도, 직장에서 요구하는 교육 등의 수준과 자
신의 수준, 현 일자리에 대한 만족 등을 실증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함.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은 KEEP 조사 문항에서 응답자가 스스로 응답한 결과를 기준
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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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석 자료의 응답자 특성
 
○  KEEP 자료 분석결과, 20대 후반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정규직 비율은 83.5%, 비정규직 비
율은 16.5%임1).
  - 성별로는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17.9%로 남성의 15.0%보다 비정규직 비율이 2.9%p 높음.
  -  학력별로는 대학원졸의 비정규직 비율이 30.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고졸이 
17.6%였고, 나머지 전문대졸과 일반대졸은 각각 15.8%, 15.6%로 비정규직의 차이가 거
의 없음.
  -  직장형태별로는 ‘공공기관 및 정부투자기업’의 비정규직 비율이 42.2%로 타 직장형태에 
비해 현저히 높고, ‘외국기업’이 25.9%, ‘공무원(경찰, 직업군인포함)’이 16.0%, ‘법인단체
(사단, 재단법인)’ 15.1%, ‘민간회사 · 개인사업체’ 13.7%임.
그림 2. 20대 후반 임금근로자의 정규  비정규직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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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보도자료에 의하면 20~29세 비정규직 근로자의 구성비는 2014년 8월 17.9%(2013년 8
월 17.3%)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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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형태2)에서 임금근로자 전체의 상용직 비율은 89.9%이며 임시 · 일용직은 10.1%(임
시직 8.7%, 일용직 1.4%)임.
  -  정규직에서의 상용직 비율은 98.3%, 임시  일용직은 1.7%, 비정규직에서의 상용직 비율은 
47.7%, 임시  일용직은 52.3%로, 상용직 형태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절반 이하 수준임.
그림 3.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일자리 형태
                                                                                 (단위: %)
  
○  일자리 형태가 상용직이 아닌 임시 · 일용직인 이유에 대해서는 ‘상용직을 원하지만 상용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라는 비자발적 이유가 비정규직은 43.1%로 정규직의 15.4%에 비
해 2.8배 정도 높음.
  -  정규직의 경우 자발적 선택이 48.7%(‘임시직이나 일용직을 원해서’ 28.2%, ‘어떤형태든 
상관없어서’ 20.5%)로 가장 높고, ‘기타’ 35.9%, ‘상용직을 원하지만 상용직 일자리를 구
하지 못했다’는 비자발적 경우는 15.4% 임.
  -  비정규직의 경우 ‘상용직을 원하지만 상용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라는 비자발적인 이
유로 임시 · 일용직으로 취업한 경우가 43.1%로 가장 높고, 자발적 선택이 39.3%(‘임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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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EEP 설문에서의 정의 
•상용직: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정해진 계약 기간 없이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경우
• 임시직: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 근로자거나, 근로계약기간이 없더라고 1년 이내에 이 일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또한, 한 직장에서 계속 일할 것이 예상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임시직)
• 일용직: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매일매일 고용되어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거나 일정한 장소 없이 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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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일용직을 원해서’ 12.1%, ‘어떤 형태든 상관없어서’ 27.2%), 기타가 17.6%임.
그림 4. 일자리 형태가 상용직이 아닌 이유
                                    (단위: %)
○ 근로시간 형태로는 전일제 근로자가 97.9%, 시간제 근로자가 2.1%임.
  -  정규직에서의 시간제 근로자는 0.5%인 반면, 비정규직에서의 시간제3) 근로자는 10.1%로 
정규직에 비해 20배 정도 높음.
표 2. 20대 후반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형태와 근로시간 형태
          (단위: 명, %)
구분 표본 수
일자리 형태 근로시간 형태
상용 임시 일용 시간제 전일제
전체 2,773 89.9 8.7 1.4 2.1 97.9 
정규 2,316 98.3 1.5 0.2 0.5 99.5 
  - 남성 1,186 98.0 1.9 0.2 0.6 99.4 
  - 여성 1,130 98.6 1.2 0.3 0.4 99.6 
비정규 457 47.7 44.9 7.4 10.1 89.9 
- 남성 210 42.4 46.7 11.0 9.5 90.5 
- 여성 247 52.2 43.3 4.5 10.5 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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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직이나
일용직을 원해서
비정규직
3) 시간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로 일하거나 정규근무시간 보다 적은 시간동안 일하거나 임금이 시간단위로 지급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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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근로여건과 일자리 만족
 정규직 ·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의 근로 여건
○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이 183만 9천 원, 비정규직이 156만 1천 원으로, 정규직이 비정규직
에 비해 27만 8천 원 더 높음.
  -  성별로는 정규직 남성 월평균 임금 194만 1천 원으로 가장 높고,  정규직 여성 173만 2천 
원, 비정규직 남성 166만 8천 원, 비정규직 여성이 147만 원 순임.
     ※  일자리 형태를 상용직으로 제한하고 분석한 결과,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상용) 남성 
194만 5천 원, 비정규직(상용) 남성 177만 8천 원, 정규직(상용) 여성 173만 7천 원, 비
정규직(상용) 여성 156만 3천 원 순으로 비정규직(상용) 남성이 정규직(상용) 여성보다 
4만 1천 원 더 높음.
  -  학력별로는 정규직 대학원졸이 224만 9천 원으로 가장 높고, 비정규직 전문대졸이 144만 
6천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그림 5. 20대 후반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단위: 만 원)
주: 초과근로수당 및 특별급여 제외.
○  사회보험은 국민건강보험 가입률(정규직 94.4%, 비정규직 67.0%)이 가장 높은 가운데, 비
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국민연금 27.8%p, 국민건강보험 27.4%p, 고용보험 26.1%p,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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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 25.8%p의 낮은 가입률을 보임.  
○  회사의 제도적 혜택인 퇴직금, 상여금, 초과근로수당, 유급휴가, 기업연금 등의 면에서 비
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15.6~35.5%p 낮은 혜택의 환경에 있으며, 이 중 상여금과 퇴직
금 혜택이 35%p 이상 정규직에 비해 낮음.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제도적 수혜 혜택 차이를 보면,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퇴직금 
35.1%p, 상여금 35.5%p, 초과근로수당 15.9%p, 유급휴가 26.6%p, 기업연금 15.6%p 낮
은 수혜 혜택 환경에 있음. 
표 3. 사회보험과 직장 제도적 혜택
(단위: 명, %)
구분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표본 수 있음 없음 표본 수 있음 없음 표본 수 있음 없음
사회보험
국민연금 2,743 81.9  18.1  2,299 86.4 13.6 444 58.6 41.4 
국민건강보험 2,749 89.9  10.1  2,304 94.4 5.6 445 67.0 33.0 
고용보험 2,746 88.4  11.6  2,301 92.6 7.4 445 66.5 33.5 
산재보험 2,737 87.4  12.6  2,293 91.6 8.4 444 65.8 34.2 
직장
제도적 혜택
퇴직금 2,742 86.2  13.8  2,293 91.9 8.1 449 56.8 43.2 
상여금 2,740 67.7  32.3  2,293 73.5 26.5 447 38.0 62.0 
초과근로수당 2,741 56.8  43.2  2,291 59.5 40.6 450 43.6 56.4 
유급휴가 2,722 56.4  43.6  2,277 60.8 39.2 445 34.2 65.8 
기업연금 2,636 21.5  78.5  2,199 24.1 75.9 437 8.5 91.5 
 일자리 만족과 평생 직장
○  현 직장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비율은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 16.3%p 높고, 불만족 비
율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6.3%p 높음.
  -  현 직장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그렇다+매우 그렇다)는 정규직 50.7%, 비정규직 34.4%이
며, 불만족도(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는 정규직 10.1%, 비정규직 16.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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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별 직장 만족에서는 정규직은 모든 항목에서 불만족 보다는 만족의 비율이 높은 반면, 
비정규직은 ‘임금’, ‘개인의 발전가능성’, ‘복지후생’, ‘직장의 안정성’에서 만족보다는 불만
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비정규직은 ‘복지후생’ > ‘직장의 안정성’ > ‘임금’ > ‘개인의 발전가능성’ 순으로 불만족 비
율이 30% 대 이상으로 높음.
  - 반면, 정규직은 ‘복지후생’ 불만족 20.3%를 제외하며 모두 20%대 미만의 불만족을 나타냄.
  -  불만족 비율로만 살펴 볼 때, 비정규직은 ‘직장의 안정성’에서 불만족이 33.5%로 정규직 
불만족 9.3%에 비해 무려 만족은 3.6배 이상 불만족이 높음.  
  -  비정규직은 ‘근무시간’에서만 근소하게 정규직보다 만족이 높고, 불만족이 적은 것으로 나
타남.
그림 6. 직장 관련 정규  비정규직 만족도  
(단위: %)
주: 불만족: 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 보통, 만족: 그렇다+매우 그렇다. 
○  현 업무에 만족하는 비율은 정규직(47.1%)이 비정규직보다 11.9%p 높고, 불만족의 비율은 
비정규직(15.1%)이 정규직보다 5.1%p 높음.
  -  업무와 전공과의 일치는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일치(그렇다+매우 그렇다)한다는 응답이 
8.9%p높고, 불일치(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는 비정규직이 10.0%p 높음.
  -  현 직장에서 요구하는 기술과 능력, 교육 수준 등을 개인의 수준과 비교하는 항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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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규직은 직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내 수준보다 높다는 비율이 비정규직보다 각
각 1.7%p, 0.1%p 높았으나, 내 수준보다 낮다는 비율은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10%p, 
11.3%p 높음. 이는 비정규직의 하향취업 및 비정규직의 업무를 통한 개인 발전이 정규직
에 비해 쉽지 않음을 보여줌.
표 4. 업무와 개인 역량 일치 정도     
(단위: %) 
구분 부정
　 　
긍정
　
긍정과  
부정의 차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업무 만족도
정규직 10.0 2.0 8.0 42.9 47.1 42.1 4.9 37.0 
비정규직 15.1 3.1 12.0 49.7 35.2 29.3 5.9 20.1 
일과 전공 일치
정규직 18.0 7.3 10.7 36.5 45.5 33.6 11.9 27.4 
비정규직 28.0 14.4 13.6 35.4 36.6 23.0 13.6 8.6 
기술과 능력수준*
정규직 12.8 1.1 11.7 70.6 16.6 15.2 1.3 3.8  
비정규직 22.8  3.7 19.0 62.4 14.9 13.6 1.3 -7.9 
교육수준*
정규직 13.0  1.1 11.8 73.1 13.9 13.2 0.8 1.0 
비정규직 24.3  4.4 19.9 61.9 13.8 13.1 0.7 -10.5 
주: *은 기술과 능력수준, 교육 수준은 설문지 보기 문항 역코딩을 통해 ‘1. 내 수준보다 낮다~ 5. 내 수준보다 아주 높다’로 변경 분석함.
○ 현 직장을 평생직장으로 생각하지 않는 임금근로자는 정규직 64.3%, 비정규직 81.2%임. 
  -  평생직장으로 생각하지 않는 임금근로자 가운데 유학이나 다른 직장으로의 취업 등을 위
해 일시적으로 현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정규직 18.5%, 비정규직이 43.8%임.   
  -  현 직장을 그만 둘 생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는 정규직이 12.6%, 비정규직이 
27.0%임.
  -  구직활동 하는 이유로는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직장의 발전 전망 부재’(각각 25.0%, 
32.0%)를 가장 높게, ‘적은 보수(각각 23.6%, 22.0%)’를 두 번째로 높게 선택하였으며, 
세 번째의 경우는 ‘적성에 맞지 않음’을 정규직은 18.5%로 높게 선택한 반면, 비정규직은 
‘적성에 맞지 않음’, ‘고용상태의 불안’, ‘기타’를 각각 9.0%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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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평생직장 여부와 일시적 직장으로의 인식 및 구직활동
(단위: 명, %)
구분 표본 수 평생직장임 평생직장아님
　 　
일시적 직장 구직활동 중
정규직 2,283 35.7 64.3 18.5 12.6
비정규직 457 18.8 81.2 43.8 27.0
주: 응답 불응한 33명(결측치)는 분석에서 제외.
그림 7. 이직을 위한 구직 활동의 이유
(단위: %)
Ⅴ. 시사점
 
○  비정규직의 근로환경과 일자리의 질 향상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증가 현상은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사회구성원 간의 이질감을 키워 사회 통합에 부정적인 요인으
로 작용될 수 있음.
○  현재 비정규직의 근로환경은 정규직에 비해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음. 비정규직의 고용안
정을 위한 대책 마련도 중요하나, 이와 더불어 비정규직의 근로환경에 대한 개선 정책과 
비정규직의 일자리 질 향상 정책 실행도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임.
  -  비정규직의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하고, 근로자 스스로 
25.0 24.5
9.0
18.5
32.0
22.0
8.7
7.0
3.8
0.0
1.6 1.1
4.0
9.0
5.4 5.0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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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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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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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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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아서
기타
정규직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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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통해 능력을 기르고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일자리에 대한 질 향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대등한 입장에서 업무 숙련과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고용을 통
한 미래의 삶 향상을 위해 기업과 정부, 그리고 임금근로자 개개인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임. 
